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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의 계시 잠언

1.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개인·가정·민족의 울타리 속에

서 살아가고, 또 학교·회사 등 자기 삶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2.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3. 사람을 만나면 그 정신과 사고를 받게 된다. 그러다가 그 정신과 사고가 사

람의 마음 밑바닥에 자리를 잡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부터 그 정신과 사고가 

자기를 지배하게 된다. / 고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 운명이 좌우되니,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4. 돈에 목적을 두고 출세에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도 있다. 무엇이 출세이며 

성공인지 모르고 산다. 

5. 잘못된 자들은 구원길을 빙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영혼을 망하게 

한다.

6. ‘종교’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것과 같다. 고로 우상 종교든, 잘못된 

종교든 한 번 접하면 거기서 나오기 힘들다. 

7. 인생은 영원한 구원의 삶이 있다. 그 길을 찾아야 된다. 시대마다 하늘은 

참된 구원자를 보냈다.

8. 육적인 자 만나면 영원히 육으로 끝난다.

9.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10. 인간은 반드시 세상에서 살 때 창조주를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래야 영원한 길을 간다. 그 길을 열어 준 자가 그 시대 구원자다. 

11. 전능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서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사느냐.

12.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

나님이다. 

13. 이 시대에 나 성자가 보낸 한 인간을 찾아라. 그를 꼭 만나야 한다. 베들

레헴에서 예수를 찾듯이, 이 시대 그러한 곳에서 나 성자가 보낸 한 인간을 찾

아라. 

14. 구세주인 나 성자를 만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곧 인생길이며 생명

이다. 사망은 사망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나는 전능한 신이다. 고로 

나는 육을 쓰고 왔다. 그러니 내가 육으로 쓰는 자를 찾아서, 그를 통해서 나 

성자를 찾아라. 먼저 아는 자가 너희를 나에게 이끌며 중매할 것이다.

15. 성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 주어라. 그러려면 내가 나의 육을 통해서 한 

말을 전해 주어라. 

16.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최고로 큰 자가 누구냐. 나 성자가 쓰는 땅의 사명자

다. 내가 사명을 줬다는 것은 나 성자가 그 사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17. 전능자 하나님과 나 성자가 원할 때가 최고의 기회다. 

18. 육을 통해 신의 소리가 들려온다. 호소의 소리다.

19. 하늘은 하늘의 한을 풀어 주는 자와 함께 즐긴다.



20. 깨닫는 만큼 나 성자와 동행한다.

21. 이 시대는 성자 본체를 알고, 그의 분체를 알면 끝난다.

22.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고 창조하셨고, 

또한 하늘의 말을 들으면 그 양심이 그 말을 듣고 따를 수 있게 창조하셨다. 

23. 전능자 신을 인간에게 보여 주면, 인간은 두렵고 떨려 늘 엎드려 경배하며 

산다. 그러면 인간이 제정신을 가지고 못 산다. 너무 두렵고 떨리니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

24. 전능자가 나타났는데도 제대로 못 하면,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야 된다.

25. 인간을 순리적으로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나신다.

26. 나 성자도 본체만 안 보일 뿐이지, 너희가 나를 못 보는 대신 각종으로 더 

자세히 돕고 동행한다. 

27. 나 성자는 꿈으로, 만물로, 양심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쓰고 나타난다.

28. 나 성자는 전능하신 신으로서 인간을 쓰고 나타나서 구원한다. 그러니 육

을 보고 실족하지 말아라.

29. 나 성자의 육, 곧 나의 분체는 절대 예정으로 택하기도 하지만, 모진 핍박

과 환난을 다 이기고 연단을 받으며 나의 몸이 되어 준 자가 나의 육이며 나

의 분체다.

30. 창조주 삼위일체는 상대적 사랑을 받기 위해 천국의 상대 세계인 이 세상

을 창조하시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다. 고로 그 목적을 



이뤄 주는 자가 있으면, 삼위일체는 그를 사랑의 상대체로 삼는다. 그는 세상

을 다 버리고 오직 나 성자만 사랑했다. 그런 자를 나의 몸으로 삼고 나의 일

을 하는 것임을 알아라.

31. 나 성자의 분체는 나를 사랑하듯 인류를 나같이 사랑해야 된다.

32. 육을 가진 자는 육을 가진 자를 핍박한다.

33. TV 화면을 통해 그 나라의 주권자가 나타나듯이, 나 성자도 나의 몸으로 

쓰는 육을 통해 나타난다.

34. 60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역사를 진행해 오다가 인간의 육과 영이 최고로 

완성되는 때는 ‘재림역사, 곧 성약역사’ 때다. 이때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그 

영이 하늘로 휴거된다. 그때는 나 성자의 영광의 얼굴을 본다. 육이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행위를 통해 완성된 휴거의 영이 나의 얼굴을 본다. 


